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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제에 의한 국민연극 기획의 첫 단계는 신극단 해체였다. 동경학생예술좌 좌원들을 좌익

혐의로 검거하고, 극연좌 구성원들도 이들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신극단의 활동

은 전면 중단된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신극단 해체 과정은 일본의 신극단 해체 과정과도 연관

된 것이었다. 경성지방검사국 조서인 ｢東京學生藝術座員ノ檢擧取調ニ關スル件｣과 신쿄 신쓰키

지 해산에 관여한 경시청 특고과장의 ｢新協·新築地两劇団解散のこと」에는 신극단들이 과거에 

좌익사상을 드러내는 공연을 하여 관객들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기록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은 

동경학생예술좌 단원들이 좌익사상을 가졌다고 본 근거가 일본의 좌익극단인 신쿄·신쓰키지

의 공연을 관람했다는 것이다. 동경학생예술좌 좌원들에 대한 검거에 이어 일본의 신쿄, 신쓰

키지 단원들도 대거 검거되면서 일본의 신극단 활동도 중단된다. 좌익연극을 했다는 혐의로 

신극단을 해체한 것은 국민연극 기획의 첫 단계였다. 좌익혐의를 붙여 식민지조선과 일본의 

신극단 활동을 중단시킨 것은 더 이상 신극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민연극을 신극

의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한 국민연극 기획의 첫 단계이기도 했다. 강압을 동원한 자발이라는 

형태로 신극단을 해체하고, 신극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연극을 전개하게 해서 신극의 자리에 

국민연극을 위치시키려는 한 것이다. 흥행극단으로는 새로운 연극문화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해서 신극인을 동원하여 국민연극을 기획했고 실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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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극이라는 방향

총독부에서는 연극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재정, 운영 등 모든 면에 걸

쳐서 군부가 간섭하기 시작했고 검열도 이중 삼중으로 따지는 판국이었

다. 우리는 마침내 ｢더 해야 싹이 노랗다. 더 망신당하기 전에 그만 두어

야겠다｣고 생각하여 극연좌마저 아예 해산시키기로 했다. (중략) 이리하여 

하릴없이 놀고 지내던 어느 날, 총독부 경무국에서 星出이란 일본인 사무

관이 나를 불렀다. 그는 경성제대를 나온 자로 나를 제법 깍듯이 선배 대

접하며, ｢연극단체를 다 없앴지만, 당신을 위해 하나 남겨 놓았으니 등록

하는 게 어떠냐?｣고 말하는 것이었다. (중략) 그들은 그 후에도 몇 번이고 

나를 불러 졸라댔다. 나도 고집께나 있는 사람이라 그때마다 똑같이 거절

했더니, 어느 날 사직동 나의 집으로 형사가 찾아와서 종로서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중략) ｢김광섭이 중동 학생들에게 불온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당신의 춘향전을 계급투쟁을 암시하는 작품이라고 한 대목

이 있다. 지금 중동 학생들과 김광섭이 여기 갇혀 있는데 곧 검사국으로 

송치될 것이다. 나는 최후 소장을 써야 하겠는데, 작가로서 춘향전이 공산

주의 계급투쟁을 암시한 작품이라는 말만 해주면 그들은 모두 풀려 나온

다. 그러니 여기에 도장만 찍으라…….｣라고 강요해 오는 것이었다. (중략) 

｢그게 극예술연구회 동인들을 얽어 넣으려고 노리는 계획이니 절대로 그

렇다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 (중략) 나는 

당시 주목받고 있던 함대훈의 백씨 함상훈에게 전화를 걸어 ｢심상치 않

습니다. 이제 극예술연구회 동인들을 다 때려잡는 모양이니 노어 문학을 

한 함대훈에게 연락해서 책들을 다 없애시오｣라고 연락을 취해 놓았다. 

새벽 2시쯤 되어 함대훈이 사직동 내 집 담을 뛰어넘어 왔다. 그는 야단이

었다. ｢그게 다 星出이 너에게 단체를 하겠다는 소릴 나오게 하려고 꾸민 

수작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 그의 판단이 그럴듯했다. 그는 ｢네가 그걸 

안 맡으면 우린 다 죽는다. 할 수 없으니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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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글은 유치진이 현대극장을 통해 국민연극에 참여하게 된 배경

에 대해 설명한 자서전의 일부이다. 연극통제가 심해져 극연좌를 해산한 

후 어느 날 성출 사무관으로부터 연극단체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자 그의 작품인 <춘향전>이 공산주의 계급투쟁

을 강요한 작품이라고 하며 극예술연구회 동인들을 얽어 넣으려고 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일제가 요구하는 대로 현대극장을 창립하고 국민연극

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치진이 국민연극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서 유치진이 언급한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따

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이 시기 유치진을 비롯한 신극인들이 왜 그들

이 목표로 했던 신극에 대한 이상을 접고 국민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극연좌는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해산된 것일까. 유치진은 연

극통제 정책이 강화되자 자진해서 극연좌를 해산하였고, 이후 성출로부

터 연극단체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극연좌 해산에 관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극연좌는 1939년 4월, 24회 공연으로 <춘향

전>을 공연하고2), 5월에는 유치진 각색의 <춘향전>(5.4-5.7)과 맥스웰 앤

더슨 작 <목격자>(5.8-5.11)를 단성사에서 공연한다.3) 5월 14일부터 21일까

지는 <춘향전>과 <목격자> 그리고 이무영 작 <구두쇠>를 레퍼토리로 

해서 지방순회 공연을 한다.4) 5월 이후로는 공연 기록이 발견되지 않지만 

1)  유치진, ｢현대극장 전후｣, 동랑자서전, 서문당, 1975, 201-204쪽.
2)  ｢금야 제24회 극연좌 공연｣, 동아일보, 1939.4.10. 
3)  유치진 연출로 앤더슨의 <목격자>와 함세덕의 <도념>을 공연한다는 신문 광고도 확인

된다. ｢극단 第二會공연｣,매일신보, 1939.5.10.(2회 공연은 24회 공연의 오기로 보
인다.

4)  ｢극연좌 공연일정, 경부양선 호남순회｣, 동아일보, 1939.5.7.
5월 16,17일 양일간 부산 대생좌에서 유치진 각색의 <춘향전>(5막 8장)과 “막스웰 안
더슨” 원작 장기제 번역의 <목격자>(3막 5장), 그리고 이무영 원작의 <구두쇠>(1막)를 
상연하였다. ｢조선신극운동의 霸者, 극연좌 부산서 공연｣, 동아일보, 1939.5.16., ｢
극연좌 연극의 밤｣, 동아일보, 193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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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에 대한 언급도 없다. 오히려 내분을 일으킨 좌원을 제명하고 “이것

을 기회로 하여 진용을 더욱 더 견고히 하여서 곳 팔주년 기념 공연 준비

에 착수하기로”5) 했고, 1939년 6월 27에는 극연좌 전 구성원이 동원되어 

제작했던 영화 <애련송>이 개봉한다.6) 극단 내부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를 수습하고 활동을 이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동을 정지하

고 있던 상황에서 “情勢의 격변으로 그만 有耶無耶가 되고 말었다”7)는 서

항석의 언급을 참고해보면, 유치진의 언급과 달리 해산이라는 과정 없이 

활동을 정지하고 있다가 정세가 나빠지면서 사라지게 된 것으로도 보인

다. 

김광섭이 학생들에게 계급투쟁을 암시하는 작품으로 <춘향전>을 소

개한 것이 문제가 되어 유치진뿐 아니라 극예술연구회 동인들도 엮일 뻔 

했다고 한 사건도 확인되지 않는다.8) 김광섭이 중동 학생들에게 불온한 

이야기를 했다는 혐의로 검거된 시기는 1941년 2월로, 이미 유치진이 국

민연극에 적극 동참하고 있던 때였다. 김광섭이 받은 혐의 내용도 <춘향

전>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었다. 그가 수업시간에 소개한 것은 이광수

와 이태준이었으며, 이 두 사람을 조선의 민족주의자로 소개하고 조선인 

된 자는 두 사람의 인물을 알고 동시에 그 작품에 접하는데 필요한 담화

5)  ｢재기 ｢극연좌｣ 이씨 등 제명코 新粧｣, 조선일보, 1939.6.20.
6)  <애련송>은 1939년 6월 27일에 명치좌에서 개봉한다. ｢본사의 제작 후원하에 극연영

화 ｢애련송｣ 遂완성｣, 동아일보, 1939.6.26.
7)  극연좌의 활동에 대해 서항석도 “4월에는 “목격자”와 “춘향전”을 가지고 북선 순회를 

떠낫다가 중도에서 돌아와 단성사 공연을 치르고 이어 경부 호남 양선을 순회하엿다. 
그 이후에는 예의 내분 운운의 좌원 이탈이 잇엇고 현재까지 활동을 정지하고 잇다”고 
설명하였다. 서항석, ｢조선연극계의 기묘 일년간｣(상), 동아일보, 1939.12.9., 서항석, 
｢우리 신극운동의 회고｣, 삼천리, 13권 3호, 1941.3.1. 참조.

8)  유치진의 희곡 <왜싸워>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김관수는 왜정 때 유치진을 
끌어내리려고 말로써 유인하다가 듣지 않자 그를 위협했다고 하며, “당시에 중동중고
교 선생이었던 김광섭씨가 학생사건으로 종로서에 검속되었음을 계기로 유씨를 위시한 
극연좌(극예술연구회의 후신) 간부들을 검거하려 하였”(｢하나의 증언으로｣, 동아일보
, 1957.12.20.)다고 유치진의 자서전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김광섭 
사건의 내용이나 시기를 고려할 때 맞지 않는 주장이다. 



신극단 해체와 신극인 중심의 국민연극 기획 ∙ 이정숙 263

를 하여 선동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9) 

유치진의 <춘향전>에 공산주의 계급투쟁 혐의를 씌우고 극예술연구

회 동인들이 연루시켰던 사건은 동경학생예술좌 좌원 검거사건이다. 1939

년 7월 29일, 동경학생예술좌 좌원들이 좌익연극을 했다는 혐의로 검거되

는 사건이 발생한다.10) 이 사건에 유치진을 비롯한 극연좌의 일부 단원도 

연루 된다. 이러한 동경학생예술좌 좌원 검거 사건은 극연좌 재출발의 기

회나 의욕마저 상실하게 한 사건으로 설명해왔다.11) 

동경학생예술좌원 검거 사건으로 식민지조선의 신극계는 큰 타격을 입

게 된다. 그러나 동경학생예술좌원 검거 사건에 대한 내막은 충분히 드러

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동경학생예술좌 좌원 검거 사건을 둘러싼 정

황들을 재구성해보고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사건의 배경과 목

적을 드러내려 한다. 즉 동경학생예술좌 좌원들을 검거하고 신극계를 궤

멸에 가까울 정도로 타격하게 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들 동경학생예술좌

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신극인들

이 국민연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인지 그 계기를 포착해보고

자 한다. 유치진을 비롯한 신극인들의 참여로 현대극장이 창립되고 이후 

연극계가 일시에 국민연극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유치진이 기억의 오류 혹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는 

1939-194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유치진의 

언급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일제가 어떤 계획을 갖

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유치진 한 사람의 선택만으로 현대극장이 만들

어지고, 신극인들이 일시에 국민연극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유치진도 이미 기획된 틀 속에서 움직인 한 구성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

9)  1941년 2월의 김광섭의 검거사건에 대해서는 장신, ｢일제하 형무소의 사상범 대책과 
전향자 처우-김광섭의 「옥창일기(獄窓日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4권, 고려
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참조.

10) ｢東京學生藝術座員ノ檢擧取調ニ關スル件｣(문서번호:京高特秘 第2408號), 1939.9.19. 
11) 박영정, 유치진 연극론의 사적전개, 태학사, 1997, 127-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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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동경학생예술좌 좌원 검거 사건을 기점을 해서 신극계는 위축되고 이

후 국민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연극계의 방향은 국민연극을 

향하게 된다. 국민연극은 연극계 내부에서 그 방향이 논의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방향이 주어지고 연극인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

구는 신극계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동경학생예술

좌 좌원 검거 사건에 주목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신쿄(新協)·신

쓰키지(新築地) 단원 검거 사건에도 주목한다. 두 사건은 각각 한국과 일

본에서 신극활동을 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며 사건 사이의 연관

성도 있다. 동경학생예술좌 검거 사건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인 

경기도 경찰서가 작성한 조서 ｢東京學生藝術座員의 檢擧取調에 관한 건

｣12)과 신쿄 신쓰키지 해산에 관여한 경시청 특고 제1과장인 나카무라 겐

지로(中村絹二郎)가 쓴 ｢신쿄 신쓰키지 양극단 해산의 일｣13)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 시기 일제가 식민지조선과 일본의 연극계를 국민연극으로 재

편해가는 과정을 논의하기로 한다. 

2. 동경학생예술좌 좌원 검거 사건

1934년, 동경에 유학 중인 조선학생을 중심으로 연극 연구 단체인 동경

학생예술좌가 조직된다. 그리고 1935년 6월에 주영섭 작 <나루>와 유치

진의 <소>로 창립공연을 한다. 당시 공연은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

때까지 조선 사람의 손으로 된 무대를 무수히 보앗고 또 직접 참가하여

서 일하여 왓지마는 이번 학생예술좌의 무대처럼 “조선 냄새”가 나고 화

12) ｢東京學生藝術座員ノ檢擧取調ニ關スル件｣, 京高特秘 제2408호, 1939.9.19., ｢東京學生藝
術座員ノ檢擧取調ニ關スル件｣, 京高特秘 제2848호, 1939.11.13.

13) 中村絹二郎, ｢新協·新築地两劇団解散のこと｣, 日本談義,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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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무대를 본 적이 없엇다”14)는 관극기가 소개되기도 했다. 1937년 6월

에는 유치진 각색 <춘향전>으로 2회 공연을 하고, 극단 창립 5주년기념

이기도 한 3회 공연에서는 유진 오닐 작 <지평선>과 주영섭 작 <벌판>

을 공연하였다.15) 기관지인 막도 발행하고 라디오 드라마도 하면서 적

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갔다. 1939년에는 창립 6주년을 기념하여 기관지 

막 3집을 발행하고,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쓰키소극장에서 이서향 작 

<문>(전3막7장)과 함세덕 작 <유명>(전1막)을 공연할 계획16)을 세운다. 6

주년 기념공연은 “학생예술좌에서 졸업한 연극인과 동경에 남는 동무들

의 분리 송별 공연”으로, 이 공연을 마치면 “그룹으로 귀향해서 신극단을 

조직하고 안삼블을 통하여 연극과 영화를 제작하겟”17)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었다. 그러나 검열로 이러한 계획은 무산되었고 1939년 7월 29일 동

경학생예술좌 좌원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한다.18)

주영섭을 비롯한 동경학생예술좌 좌원들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는 당

시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다. 조서는 

1939년 9월 19일과 11월 13일에 작성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39

년 9월 19일에 작성한 조서는 경기도경찰부장이 경무국장과 경성지방법

원검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가 13쪽이다. 조서는 사건의 요지

와 연극 활동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동경학생예술좌 좌원들이 조선에

서 활동할 계획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계획｣이 첨부되어 있으며, 마지막

에 좌원들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동경학생예술좌원의 검거취조에 관한 건｣에서 밝힌 사건의 요지는 

14) 전일검, ｢동경학생예좌의 제일회 공연을 보고서｣(상), 동아일보, 1935.6.11.
15) ｢동경학생예술좌 五주년 기념공연｣, 매일신보, 1938.6.2.
16) ｢동경학생예술좌 근황｣, 동아일보, 1939.5.23.
17) 주영섭, ｢스터디오 통신 第一信｣, 동아일보, 1939.5.24.
18) 경기도 경찰부장이 경무국장과 경성지방법원 검사에게 보고한 ｢東京學生藝術座員ノ檢

擧取調ニ關スル件｣(1939.9.19.)에 따르면 민족의식이 농후해서 언동주의 중에 종로경
찰서에 탐지되어 7월 29일 任意同署에 따라 仝行취조하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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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서 조선인 유학생에 의해 조직된 ｢동경학생예술좌｣가 연극을 통

해 공산주의 사상의 선전을 기도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관계자 7명을 검

거 취조 중”19)이라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좌익극단인 동경학생

예술좌의 좌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뒤 유치진이 주간

하는 극연좌와 합류하여 9월 하순 내지 10월 상순에 경성에서 제1회 공연

을 하기 위해 착착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극연좌의 종래 구성 분

자 내지 작품 중에 좌익적 색채 농후한 것을 보고, 양자 간에 기맥을 상

통하여 표면으로는 합법 단체로 꾸미고 이면에서 불온을 획책하고 있다

고 인정되어 동행 취조한 결과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20)하려는 의

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들을 검거하여 취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경학생예술좌원의 검거취조에 관한 件｣ (1939.9.19.(좌), 1939.11.13.(우))

19) ｢東京學生藝術座員ノ檢擧取調ニ關スル件｣, 1939.9.19., 1頁.
20) ｢東京學生藝術座員ノ檢擧取調ニ關スル件｣, 1939.9.19., 2頁.






